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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

차기 대법원장으로 

김용덕·강일원·오석준 등 물망 법무뉴스

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이 100여 일 앞으로 

다가온 가운데, 법조에서는 차기 대법원장이 

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.

1.�6년�임기�모두�채울�수�있는�인물은

먼저 대법원장 6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

후보자로는 김소영(58·19기), 김재형(58·18

기) 전 대법관과 오석준(61·19기) 대법관, 

강일원(64·14기) 전 헌법재판관과 이종석

(62·15기) 헌법재판관, 이균용(62·16기), 홍

승면(59·18기) 서울고법 부장판사등이 물망

에 오른다.

김소영 전 대법관은 여성임과 동시에 사법

사상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역할을 훌

륭히 해냈다는 점이 강점이다. 김재형 전 대법

관은 법리에 해박하고 최근까지 대법관을 지

낸 만큼 내부 사정에 밝아 향후 대법원을 잘 

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. 오석준 대법관은 

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 경력으로 대내외 

소통 능력은 물론 법원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

을 받고 있다. 현직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임

명되면, 해당 대법관이 대법관직을 사임하고 

대법원장으로 새로 임명된다.

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이종석 헌법재판관 

모두 정통 법관 출신으로 강 전 헌법재판관은 
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, 이 헌법재판관

은 수원지법원장을 지내는 등 헌법재판소는 

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는다는 

점이 주목된다.

이균용,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모두 

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을 만큼 대법관 1순위로 

거론됐던 인물이다. 이균용 부장판사는 두 차

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, 홍승면 부장

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, 선임재판연구관, 

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하는 등 사법행정과 

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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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�6년�임기는�못�채우지만,�강력한�후보

로�거론

4년 3개월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

근무하고 법률가의 필수서적인 ‘민법 주해’와 

‘주석 신민사소송법’, ‘주석 민사집행법’을 공

동집필 하는 등 재판 실무와 법률이론에 두루 

정통하다고 평가받는 김용덕(66·12기) 前 대

법관도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. 김 前 대법관

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정년(70세) 도

래로 임기를 끝까지 못 채운다. 윤석열 대통

령의 임기가 2027년 5월 9일까지로, 약 6개월 

뒤인 같은 해 11월 19일(대법원장으로서의) 

정년이 도래하는데 차기 대법원장을 다음 대

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야당에서 거부할 

명분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. 이외에도 윤석

열 정부 임기 내 두 번 임명할 수 있는 후보자

가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도 있다.

3.�임명�절차의�변수는�‘국회�통과’�여부

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변수는 ‘국회 통과’ 

여부라는 분석도 나온다. 내년 4월 10일로 예

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가 나올 때까

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

도 있다.

대법원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대행은 

선임 대법관이 맡게 된다. 법원조직법 제13조 

제3항은 “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

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선임대법

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다. 

조재연 대법관 퇴임 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

대법관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까지다. 안 

대법관 퇴임 후 선임 대법관은 김선수 대법관

이다.

(출처/법률신문)

〈김용덕·강일원·오석준〉


